
정남진천문과학관 인근편백나무숲에마련된맨발걷기산책로.

일시 : 2024-10-05(토) ~ 2024-10-31(목)
        매주 토요일~일요일 오후 5시

* 10. 31.(목) 오후 7시 기획공연
   <강허달림 시월 Bluse> 

장소 : 광주공연마루
문의 : 062-613-8379, 8372

2024 광주상설공연(10월)

192024년10월29일화요일

굿모닝

하늘에서바라본 정남진전망대와 통일광장 .득량만너머로멀리고흥반도가보인다.

율산마을 해산토굴 정남진해안도로

한승원 이승우 이대흠작가등배출

편백숲 우드랜드 천관산억새 등

자연속힐링 문학추억찾아떠나볼까

◇노벨문학상한강수상… 문학의길 눈길=스웨덴

한림원은지난10일올해노벨문학상수상자로한강작

가를선정했다.발표직후작가의부친인한승원작가가

거주하는장흥지역은마치축제같은환희로가득했다.

한승원작가는언론인터뷰를통해 세상이꼭발칵뒤

집어진것같은느낌이들었다고소감을밝혔다.

수상이후한승원작가의집필공간인장흥군안양면

사촌리 율산마을 해산토굴 (海山土屈)에도 관광객들

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. 1968년단편소설 목선으로

등단한작가는 1997년 서울을버리고 고향으로돌아

와득량만바닷가에집필실을마련하고작품창작에몰

두해왔다.

또한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전망대부터회진항~회

진면 진목리 이청준 생가로 이어지는 정남진 해안도

로도눈길을끌고있다.이길은고(故)이청준송기숙

작가와한승원, 이승우작가, 이대흠시인등현대문학

을대표하는작가들을배출하고 많은작품을탄생시킨

문학의길이기도하다.

관산읍 삼산리 바닷가에 우뚝 서있는 정남진 전망

대 (높이45.9m)는위용만으로도보는이를압도한다.

상층은떠오르는태양을,중층은황포돛대를,하층은역

동적인파도를각각형상화해디자인했다. 전망대입구

에는 통일시작의땅장흥이라는대형글귀가세워져

있고, 통일광장에는한반도모양의대형바닥분수가

설치돼있다.중강진에서경도를따라서울광화문을거

쳐 정남진(장흥)까지 그어진 선이 눈길을 끈다. 10층

전망대에오르면득량만푸른바다와고흥반도가눈앞

에파노라마로펼쳐진다. 전망대앞쪽에는지름 7m규

모의대형원형조형물이세워져있다. 작품명은 율려

(律呂)-어울림의시작이다.

장흥출신이청준(1939~2008) 작가가 1979년발표

한 선학동나그네는영화로널리알려진 서편제의뒷

이야기이자연작소설 남도사람의종결편에해당하는

작품이다.임권택감독이메가폰을잡고동명소설을지

난2007년영화 천년학으로만들었다.장흥회진면바

닷가에선학동마을이자리하고있다. 영화 천년학 개

봉이후마을명칭을회진리산저마을에서선학동으로

바꾸었다. 회진항에서선학동으로이어지는바닷가도

로명은 천년학길이다.영화 천년학 주막장면에사용

된세트장이마을앞바닷가에실제처럼보존돼있다.

선학동메밀밭한복판에서응당이효석작가의 메밀

꽃밀무렵의문장을떠올리게된다. 메밀밭사이로난

오솔길을따라걸어가다보면여행자는소설속허생원

이나동이같은장돌뱅이가된다. 흐뭇한달빛에 소금

을뿌린듯이 하얀메밀밭을상상해본다.

선학동에서멀지않은진목리에이청준작가의생가

(회진면진목1길9-9)와묘소가있다.묘소는생가에서

멀지않다.작가는펜끝에서힘차게학을비상시켰다.

천관산기슭에는 천관문학관이자리하고있다.장흥

출신문인들의다양한자료들을전시하고있다. 장흥은

고전문학기봉(岐峯)백광홍과존재(存齋)위백규를비

롯해 현대문학 문인들을 배출해 문림의향 (文林義鄕)

과 현대문학의요람으로불리는고장이다.

◇자연과더불어숨쉬는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=

억불산(해발517m) 자락120㏊규모의편백나무숲속

에자리하고있는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는자연속에

서피톤치드를호흡하며걷고,머무를수있는데크길과

맨발 황토길, 편백소금집,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

있는 치유의숲 ,힐링공간이다.

입구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무(無)장애 데

크길명칭은 말레길이다. 말레는영어 Malle 로표

기돼있지만한옥대청(大廳)을뜻하는장흥지역의옛

말이라고한다.노약자나휠체어이용자도이용할수있

도록경사를 완만하게 했다. 입구에서 정상까지는 3.8

㎞거리로, 1시간20분가량이소요된다.

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공간은다채롭게구성돼있

다. 위로의빛구간은경관조명을설치해이색적인야

경을즐길수있다.구름다리모양의 하늘오름길에오

르면시야가툭터짐은물론경사진아래쪽으로편안하

게이동할수있다. 사랑의오솔길에는큼지막한 I♡

U 조형물이설치돼있어연인들의포토존으로인기가

높다.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는 음이온 폭포

앞에서면절로청량감을만끽할수있다.

요즘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에서 맨발걷기산책로

가핫플레이스이다.장흥군이편백나무숲길에최근조

성한1.2㎞길이의맨발황토길이다. 하늘을향해시원

스레뻗은편백나무숲을맨발로걷는느낌은각별하다.

산책로에서지척인 정남진천문과학관 (운영시간오후

2~밤10시)을찾아별과우주의신비를맛볼수있다.

◇가을햇살에은빛물결일렁이는 천관산억새=관

산읍과대덕읍경계에위치한천관산은호남 5대 명산

중하나로손꼽힌다. 봄에동백, 가을에억새로유명하

다. 장흥군향토지 (1975년)는 산상에오르면북으로

광주무등산이보이며청명한날이면남으로멀리수평

선너머제주한라산이아스라이보인다.

억새는 가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낸

다. 매년이맘때장흥천관산정상(연대봉)~환희대억

새능선 일대에 백마 갈기같은 은빛 물결이 일렁인다.

억새군락지면적은130만㎡에달한다. 억새의향연을

즐기기위해전국에서많은등산객들이천관산을찾는

다.오전9시이전이나오후5시이후에태양을안은억

새가가장눈부시고찬란하다. 억새군락과가을햇살,

산들바람이어우러진다면 와~! 하는탄성이절로터져

나온다.

득량만바다와천관산억새,우드랜드푸른숲…장흥

의가을빛깔이찬란하다.

/글=송기동기자song@장흥=김용기기자kykim@

/사진=최현배기자choi@ 장흥군제공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내 소원을비는달 포토존.

완연한가을로떠나는여행…자연 문학과동행하다

장흥의산과들, 바다그리고 문림의향 (文林義鄕) 바탕

속에서많은예술인들이배출됐다. 정남진편백숲우드랜

드와정남진전망대, 천관산억새, 선학동메밀밭등지에

여행자들의발길이이어진다.정남진(正南津)장흥은 문화

예술관광 부흥을위해매진하고있다. 가을의정취가물

씬풍기는 요즘,장흥의 힐링 자연과역사,문화를찾아길

을나선다.


